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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서  문서  문서  문

  최근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과 교단의 뚜렷한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무

엇이 진리인지 그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재림교회사(오만규저,시조사)

와 어찌 우리 잊으랴(조지 나이트저, 미주시조사)를 읽었는데 공통적으

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엘렌 화잇 선지자가 있다고 보았으며 시대의 소

망을 꼽았다. 

  특히 작년에는 기도력으로 출판된 어찌우리잊으랴 에서 밝힌 삼위일체

에 관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다. 

  대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선지자의 남편인 화잇목사는 1846 년과 1869

년에 삼위일체를 일컬어 "구식의 비성경적인 교리" "구식의 엉터리 삼위

일체 교리"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분들

의 삼위일체 교리를 보는 시각이 그와 같았는데 1888 년을 기점으로 엘

렌 화잇이 새로운 차원에서 저술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p288,289 에 주

장하고 있다. 

  또한 그 책 p289 에 “엘렌 화잇은 정로의 계단(1892), 산상보훈

(1896), 시대의 소망(1898), 실물교훈(1900), 치료봉사(1905) 이들 저

술 중 어느 곳에서도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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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애하거나 한 단락을 할애하여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재림성도들로

하여금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하는 구절이나 단어를 제

시하였다. 성경연구를 통해 재림성도들은 결국 삼위일체와 관련 주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적혀있다. 

  혹시 한 장이나 한 단락도 아닌 한 두 구절이나 단어를 통해 선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림성도들이 생각을 바꾸었다면? "기록되었으되"를

표어로 삼고 오직 성경만을 믿는 "진리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재림성도들에게 성경과 예언의 신은 등대 역할을 하며 또한 시금석 역할

을 한다. 

  모쪼록 하나님과 선지자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독자제위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2010.7.27. 작은 사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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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 . . 

창조주는 몇 분이신가창조주는 몇 분이신가창조주는 몇 분이신가창조주는 몇 분이신가????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창 2：1)었을 때에 창조주창조주창조주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

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

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 38：7)....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

유를 회복하실”(행 3：21)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사 66：23) 함께 찬양하고 구

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소망 769-70[영문], 下보급판 320 쪽/제 80 장)

  “  “  “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 . . 하늘을 펴하늘을 펴하늘을 펴하늘을 펴

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 . . 모든 세계를 공간에 매

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의 손이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시 65：6,

95：5)다.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은

그분이셨다. 그분은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늘 아버지

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소망 20[영문],  上보급판  13 쪽/제 1

장)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

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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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었다. 그는 속이는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

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아담은 창조주의아담은 창조주의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이 땅은 하이 땅은 하이 땅은 하

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

스도의 지배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

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

이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

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단

4：17)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소망 129-30[영문], 보급

上판  101 쪽/제 1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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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장 장 장 장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창 2：1)었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

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

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 38：7).....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

유를 회복하실”(행 3：21)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사 66：23) 함께 찬양하고 구

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즐거운 예배를즐거운 예배를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소망 769-70[영문], 下보급판 320 쪽/제 80 장)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 세상은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다. 그분은 사

람들을 자유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바라신다.  비록 사단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단 7：27; 사 11：9, 59：19).   (소망 827-8[영문], 보급판

下 323 쪽/제 86 장)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엡 1：6, 영문 참고). 그들은 하늘 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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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

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시 85：10)다.  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당신의 팔로 아들을당신의 팔로 아들을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

어다”(히 1：6)라고 말씀하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

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거문

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소망 834-5[영문], 下보급판 379 쪽/제 8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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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 장 장 장 

두 분의 하나됨두 분의 하나됨두 분의 하나됨두 분의 하나됨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

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

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

의 광채”이셨다.” (소망 19[영문], 上보급판  12 쪽/제 1 장)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

가    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        , , , ,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        

기 때문이다기 때문이다기 때문이다기 때문이다....” (소망 208[영문], 上보급판  172-3 쪽/제 21 장)  

  “겸손한 나사렛 사람은 당신의 참되신 고결성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인류보다 뛰어난 자로 죄와 수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천사들의 존경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        , , , ,         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임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임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임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임        을 드

러내신다. ” (소망 210 [영문]/제 21 장)

  “이 세상에서 그분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공생애 동안도

그분은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분의 일생 동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들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이

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에 거

하셨으나 그분의 지상 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했다.” (소망 111[영

문], 上보급판  84-5 쪽/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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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예수께서 한 마디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바치셨더라면 그 주장

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며 그분의 신성

도 부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다고 생

각하면서도 그 주장을 하게 된 바탕에 대해서는 부인하셨다. 세를 지불

할 돈을 준비함으로써 그분은 당신의 신적인 신분에 대한 증거를 보이

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므로 그 나라의 일개 시민처럼

세를 낼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소망 434 [영문] 제 48

장)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증인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증인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증인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증인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당신 앞에 놓

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

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다시는 하나님과 하나다시는 하나님과 하나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망 687, 下보급판 246 쪽)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 주장에 격동하여 생명을제사장들과 랍비들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 주장에 격동하여 생명을제사장들과 랍비들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 주장에 격동하여 생명을제사장들과 랍비들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 주장에 격동하여 생명을

빼앗으려고 결심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이 사실이므로 그것빼앗으려고 결심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이 사실이므로 그것빼앗으려고 결심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이 사실이므로 그것빼앗으려고 결심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이 사실이므로 그것

을 주장하심을 주장하심을 주장하심을 주장하심

   “다시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참람된 자라고 소리쳤다. 하나하나하나하나

님과 하나라는 그분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님과 하나라는 그분의 주장에 격동하여 전에 그들은 그분의 생명을 취

하려고 했었고, 몇 달 후에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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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로다”(요 10：33)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렇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제 많은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랍비 편에 서서 그분께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소망 470[영문] , 下보급판 52 쪽/제 51 장)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결심하

였음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아무런 구실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의 살인적인 증오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하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목격하고 그들은 공포에 질렸으나 그분

의 호소를 저항하였으며,  자신들을 흑암 속에 가두어 버렸다.” (소망

213[영문] , 上보급판  178 쪽/제 21 장) 

  “그분은 매 발걸음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

서 당신의 사업의 정점에 다다르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서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임을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임을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임을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임을 주장하셨다. 분명한 어조로 그분은 찬양

의 노래를 부르셨다.” (소망 689[영문] , 下보급판 284 쪽/제 74 장)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평화

가 있었다.”  (소망 547[영문] , 下보급판 115 쪽/제 60 장)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은 오직 그분 뿐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은 오직 그분 뿐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은 오직 그분 뿐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은 오직 그분 뿐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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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

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

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분에게서 생명

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오직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

다.” (소망 785 [영문] , 下보급판 334 쪽/ 제 81 장)    

 

놀라운 사실은 두 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놀라운 사실은 두 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놀라운 사실은 두 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놀라운 사실은 두 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

다고 하심다고 하심다고 하심다고 하심

  “  “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하도록 주어진 사업을 마치셨다.  그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업을 계승할 자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

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

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

들도 위함이니…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

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

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소망 680 [영문] , 下보급판 243

쪽/ 제 73 장)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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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운 관계로 그분과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

가 가 가 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었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그분과 더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

아들이지 않는 한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과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

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소망 325[영문] , 上보급판  281 쪽/제 33 장) 

  “그대 자신을 빛과 힘의 근원에 더욱 가까이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더

욱 큰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 큰 힘

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그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온 하늘 가족과 하나가 하나가 되며 온 하늘 가족과 하나가 하나가 되며 온 하늘 가족과 하나가 하나가 되며 온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됨을 기뻐하라.” (소망 493[영문],

下보급판  72 쪽)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

인 모든 기록은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

음 사랑은 식어 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        

과 더불어 하나가과 더불어 하나가과 더불어 하나가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소망 390[영문], 上보급판  340 쪽/제 4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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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 장 장 장 

아담의 시대로 부터 나타난 성령은 아담의 시대로 부터 나타난 성령은 아담의 시대로 부터 나타난 성령은 아담의 시대로 부터 나타난 성령은 

어느분의 영인가어느분의 영인가어느분의 영인가어느분의 영인가????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들과 선지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 뿐 아니

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

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

라는 더욱 힘 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소망 799[영문], 下보급판  345 쪽/제 83 장)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당신의 택하신 종

들에게 맡겨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보이지 아니보이지 아니보이지 아니

하는 힘하는 힘하는 힘하는 힘        , , , ,         곧 전능하신 능력곧 전능하신 능력곧 전능하신 능력곧 전능하신 능력        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나 효

과적으로 역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

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당신 자신의 피로 그 씨에 물을 뿌리실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

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특권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옛 성인들의 동역자였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

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그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소망 192[영문], 上보급판 157

쪽/제 1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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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으

며 하늘과 땅과의 교통은 그 그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리스도를 통하여리스도를 통하여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 8：3) 오셨으므로 아버지께

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분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

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  (소망 116[영문], 上보급판 90 쪽/제 12 장)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

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그리스도의 영이그리스도의 영이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

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

는지 상고하니라”  벧전 1:10~11 

   “구주께서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지하려고 오지 않으

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친히 이 대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

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소망 287

[영문], 上보급판 245 쪽/제 29 장)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

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 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말씀하신 분은 바말씀하신 분은 바말씀하신 분은 바

로 그리스도였다로 그리스도였다로 그리스도였다로 그리스도였다. . . . 저녁 때 들판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던 이삭에게,

벧엘의 언덕에 있던 야곱에게, 미디안 산중에 있던 모세에게, 그리고 양

을 치던 소년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은 곧 그리스도이셨다. 1500 년 동

안 히브리 백성들이 매년 한 주일 동안을 집을 떠나서 “아름다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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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레 23：40) 만

든 초막에 거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소망 29

0-1 [영문], 上보급판 247 쪽/제 30 장)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부으심,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

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백성들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

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

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 24：15)라고 말씀하

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자기에 관한 것자기에 관한 것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눅 24：27). 구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

여 말씀하셨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

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벧전 1：11)셨다.” (소망 234  [영문],

上보급판 193-4 쪽/제 23 장)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는 이는 이는         1111                        천천천천        

4444                        백 년 전에 그분이백 년 전에 그분이백 년 전에 그분이백 년 전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2, 3)고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다.”  (소망 121 [영문], 보급판

上 94-5 쪽/제 1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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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 장장장장. . . . 

성령의 직무 성령의 직무 성령의 직무 성령의 직무 ((((사역사역사역사역))))

I. I. I. I. 영적 생명을 준다영적 생명을 준다영적 생명을 준다영적 생명을 준다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

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

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

을 받을 수 있다을 받을 수 있다을 받을 수 있다을 받을 수 있다.”.”.”.” (소망 675, 下보급판 237 쪽)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

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려고 하셨지만 그들비록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려고 하셨지만 그들비록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려고 하셨지만 그들비록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려고 하셨지만 그들

과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과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과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과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

무에 연결된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지지를 받아야 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가지는 산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되 섬유질

과 섬유질이, 잎과 잎이 연결되어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

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

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

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

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그리

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

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성령의 역사성령의 역사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인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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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

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

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

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나에게서 받은 생명나에게서 받은 생명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

칠 수 없다.” (소망 675-6 [영문], 下보급판 237~9 쪽/제 73 장)

생명을 주는 영생명을 주는 영생명을 주는 영생명을 주는 영    ((((LLLLife-giving Spiritife-giving Spiritife-giving Spiritife-giving Spirit), ), ), ), 참된 만나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인데참된 만나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인데참된 만나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인데참된 만나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인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밝히심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밝히심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밝히심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밝히심

  “유대인들은 모세를 만나를 준 자로 공경함으로, 도구에는 찬양을 돌

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고 부인하였다. 이제 동일

한 정신으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신 분을 거절

하였다.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가

운데 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하늘에서 내리

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다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다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다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온 참 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

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시다. 예수께서는 “하

- 20 -



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  6：

33)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어떤 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

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

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내가 곧 생명의 떡”“내가 곧 생명의 떡”“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소망 385 [영문], 上보급판  335-6 쪽/제 41 장)

위의 문장을 보면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 

참된 만나참된 만나참된 만나참된 만나====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그그그그

리스도리스도리스도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생명수 

  “그녀는 구약 성경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

지니라”(신 18：15)는 약속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

를 갈망하였다. 빛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리스도

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영적 생명인 생명수영적 생명인 생명수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

다.”   (소망 190[영문], 上보급판 154 쪽/제 19 장)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예수님은 살려주는 영(quickening spirit)(quickening spirit)(quickening spirit)(quickening spirit)이시며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이시며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이시며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이시며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

력력력력(life giving power)(life giving power)(life giving power)(life giving power)을 지금도 갖고 계심을 지금도 갖고 계심을 지금도 갖고 계심을 지금도 갖고 계심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

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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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셨”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셨”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셨”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셨”다(요일  3：8;

요 1：4, 10：10; 고전 15：45).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

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에게 용서를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생명을 주생명을 주생명을 주

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 103：3)신다.” (소망 270 [영문], 上보급판  228

쪽)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는다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는다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는다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는다

원문원문원문원문::::         “It is through the Spirit that Christ dwells in us; and the Spirit

of  God,  received  into  the  heart  by  faith  is  the  beginning  of  the  life

eternal.” (DA 338)

직역직역직역직역:::: “ “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이 곧 영생의 시작이다.”

1999 1999 1999 1999 년판년판년판년판::::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

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

을 통해서이며을 통해서이며을 통해서이며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

생의 시작이 된다.”  (소망 388[영문], 上보급판  338 쪽)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나누어 받는다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나누어 받는다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나누어 받는다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나누어 받는다

는 것는 것는 것는 것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다함이 없는

하늘의 비축물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        

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신다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신다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신다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신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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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속에 역사하여 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소망 827, 下보급판  372 쪽)

II. II. II. II.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킨다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킨다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킨다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킨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것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것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것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것

을 계발시킴을 계발시킴을 계발시킴을 계발시킴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사단은 사람의 원수요 파괴자로, 그리스도

는 사람의 친구요 구원자로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

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킬 것이다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킬 것이다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킬 것이다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킬 것이다. . . .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

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7)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

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품성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

를 부르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살후 2：14; 롬 8：29)려 하

신다.” (소망 341 [영문], 上보급판 296-7 쪽/제 35 장)

하나님의 명예하나님의 명예하나님의 명예하나님의 명예, , , ,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의 온전에 있다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의 온전에 있다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의 온전에 있다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의 온전에 있다

원문:  “Of the Spirit Jesus said, "He shall glorify Me." The Saviour came

to glorify the Father by the demonstration of His love; so the Spirit was to

glorify Christ by revealing His grace to the world. The very imag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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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be reproduced in humanity. The honor of God, the honor of Christ, is

involved in the perfection of the character of His people.”  {DA 671.3}    

직역: “영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

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고 오신 것처럼 영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므로 그분의 은혜를 세상

에 나타낼 것이었다.”

1999 년 판: “성령에 대하여성령에 대하여성령에 대하여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

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

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

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소망 671[영문], 보급

下판  233 쪽/)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성을 인간의 마음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성을 인간의 마음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성을 인간의 마음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성을 인간의 마음

에  심음으로  이루어짐  에  심음으로  이루어짐  에  심음으로  이루어짐  에  심음으로  이루어짐  (“by  the  implanting  of  Christ's  nature  in(“by  the  implanting  of  Christ's  nature  in(“by  the  implanting  of  Christ's  nature  in(“by  the  implanting  of  Christ's  nature  in

humanity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umanity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umanity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umanity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 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

리스도의 성품리스도의 성품리스도의 성품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소망 509-10[영문], 下보급판  8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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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Abiding in Christ means a constant receiving of  His Spirit, a life

of unreserved surrender to His service” (DA 676 ) 

직역: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영을 그의 영을 그의 영을 그의 영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9 년 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그리스도 안그리스도 안그리스도 안

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 사

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

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

에서 수액(樹液)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

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한다.” (소망

676 [영문], 下보급판  23 쪽/제 73 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치 않을 것이다.

” (소망 676[영문], 下보급판  238 쪽)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

이다이다이다이다. . . .  성령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속성에 물들여지게 되는 것은 성령

이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기 때문이다. 사단의 영은 사단에게 속한 영인

데 악령,  더러운 영,  거짓 영이며,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영(Spirit of

God)은 거룩한 영(성령)이며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성령을 나누어성령을 나누어성령을 나누어성령을 나누어 주신

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그리스도의 생명그리스도의 생명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성령을 받는성령을 받는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

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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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영문], 下보급판  350 쪽/제 84 장)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본성본성본성

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새로운 생명새로운 생명새로운 생명으

로 나오는 것이다.” (소망 172[영문], 上보급판  138 쪽/제 17 장)

III. III. III. III. 사람을 회심하게 만든다사람을 회심하게 만든다사람을 회심하게 만든다사람을 회심하게 만든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뜻을

예증하기 위하여 바람을 사용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

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

람은 다 이러하니라.”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하면서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

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

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회심의 회심의 회심의

과정을 과정을 과정을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

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의의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

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

러한 감명들은 그분을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

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성령성령성령        (Spirit/(Spirit/(Spirit/(Spirit/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영영영영        )께서 더욱 직

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하하하

나님의 성령나님의 성령나님의 성령나님의 성령        ((((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        ))))        의 오랜 구애    곧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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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

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성령성령성령        ((((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영영영영        ))))        의 활동도 그 구원하

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하나하나하나

님의 성령님의 성령님의 성령님의 성령        ((((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        ))))        이이이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

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

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

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 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

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그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

다.  (소망 172-3[영문], 上보급판  138 쪽/제 17 장)

IV. IV. IV. IV. 죄를 이기게 한다죄를 이기게 한다죄를 이기게 한다죄를 이기게 한다

원문원문원문원문:::: “Christ declares that even now the power which gives life to the

dead is among them, and they are to behold its manifestation. This same

resurrection power is that which gives life to the soul "dead in trespasses

and sins." Ephesians 2:1. That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sets  men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Philippians  3:10;  Romans  8:2.  The  dominion  of  evil  is  broken,  and

through faith the soul is  kept from sin. He who opens his heart  to the

Spirit of Christ becomes a partaker of that mighty power which shall

bring forth his body from the grave.”  (DA 209.3)  

직역직역직역직역::::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권세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

하신다.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영혼

- 27 -



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권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영영영이 곧 “부활의 권능부활의 권능부활의 권능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영에게  영에게  영에게  영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

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1999 1999 1999 1999 년판년판년판년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

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권세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권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생명의 성령생명의 성령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부활의 권능부활의 권능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

시킨다(빌 3：10; 롬 8：2).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

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성령그리스도의 성령그리스도의 성령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소망 209-10 [영문], 上보급판  174 쪽/제 21 장)

V. V. V. V. 성령은 선물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성령은 선물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성령은 선물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성령은 선물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

성령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집약하여 제일 잘 묘사한 부분이며 우리 모

두가 잘 아는 말씀이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

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

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 .” .”  (소망 671[영문], 下보급판  233

쪽/제 7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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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6666 장 장 장 장 

                    보 혜 사 보 혜 사 보 혜 사 보 혜 사      

  이 장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선지자의 글과 대

조하여 보면서 성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본다.

원문: “In describing to His disciples the office work of the Holy Spirit,

Jesus sought to inspire them with the joy and hope that inspired His own

heart. He rejoiced because of the abundant help He had provided for His

church. The Holy Spirit was the highest of all gifts that He could solicit

from His Father for the exaltation of His people.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The power of evil had been strengthening for

centuries,  and  the  submission  of  men  to  this  satanic  captivity  was

amazing.  Sin could be resisted and overcome only through the mighty

agency of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who would come with no

modified energy, but in the fullness of divine power. It is the Spirit that

makes effectual what has been wrought out by the world's Redeemer. It is

by the Spirit that the heart is made pure. Through the Spirit the believer

becomes a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Christ has given His Spirit as a

divine power to overcome all hereditary and cultivated tendencies to evil,

and to impress His own character upon His church.”  {DA 671.2}    

  1999  1999  1999  1999 년판년판년판년판::::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

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하셨다. 그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

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

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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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

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신성의신성의신성의

제 삼위제 삼위제 삼위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

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

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

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

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

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소망 671 [영문], 보

下급판  233 쪽/제 73 장)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성의 삼위에 대한 설

명 참조

원문: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직역직역직역직역::::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이이이

분분분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a regenerating agent”가 인물이 아닌 “this” 로

받는 힘이나, 작용물이라는 점이다.  “a regenerating agent”  가 인물

이라면 “without Him” 으로 써야 한다.

  “Agent”  라는 영어가 꼭 사람뿐만이 아니고  화공 약품  (chemical

agent) 세제 (cleaning agent) 기타 약품에 매개체의 의미로 많이 쓰이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번역은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소용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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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여기서 성령을 “신성의 삼위”로 번역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through

the mighty agency of the third person of the God head 라고 쓰여

있다. 선지자의 원고를 보면, “the third person” 에 소문자 “ t ” 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개체가 아니고 “신성의 3 인칭” 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다. 만약 예언의 신에 “신성의 일위 혹은 신성의 이위” 신성의 일위 혹은 신성의 이위” 신성의 일위 혹은 신성의 이위” 신성의 일위 혹은 신성의 이위” 라는 말이 있다면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third person” 을 삼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런 기록이 하나도 없으므로  사전에 나와있는대로 3 인칭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받아들인 후 신성의 삼위라고 생각하

여 대부분의 책들을 소문자 “t” 대신 대문자 “T”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화

잇 선지자는 그녀의 모든 글에서 '삼위일체' 단어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원문의 사진을 보려면 부록. 133 쪽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원

문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 분명히 ““““His Spirit” “His Spirit” “His Spirit” “His Spirit” “그의 영”그의 영”그의 영”그의 영”을 주셨다고 적혀

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기뻐하실 때는 곧 그의 영이 기쁘

셨다. 다른 영이 들어와 대신 기뻐해 준 것이 아니다.  눅 10:21 에 예수

님께서 (직역): “영으로 기뻐하여”, “Jesus rejoiced in the Spirit” 라고

적혀 있는데 그분의 영 안에 기쁨이 있었지 손이나 발, 어떤 신체 부위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 요한복음 11 장 33 절에도 예수께서 영 안에 탄식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심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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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령령((((직역직역직역직역::::영영영영))))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He groaned in the

spirit, and was troubled”)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할때 마음(영)으로 하는것 마냥 그분께서도 그분

자신의 마음과 영에 의해서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27:5027:5027:50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직역:영)이

떠나가시다.”  (“Jesus, when He had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yielded up His Spirit.”)

  이 구절을 봐도 영과 육의 전인적인 존재인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신 것

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요한복음 20:17 절의 White 주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복음주해 신약 성경 복음주해 신약 성경 복음주해 신약 성경 복음주해 신약 성경 286 286 286 286 쪽쪽쪽쪽) ) ) )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20:17 20:17 20:17 20:17 주석주석주석주석- - - - 그리스도의 모든 것그리스도의 모든 것그리스도의 모든 것그리스도의 모든 것

은 무덤에 있었음은 무덤에 있었음은 무덤에 있었음은 무덤에 있었음. . . .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

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운명하시므로 눈을 감

으셨을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그가 그 때 즉시 하늘에가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하신 말씀이 참말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

은은은은 그의 몸과 함께 잠자고 있었으며 분리된 존재로 머물며 영이 빠져나

간 시신을 처리하여 애통하는 제자들을 내려다보기 위해 하늘로 날아

가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과 지적 기능에 포함된 것들은 모두 다 그의

몸과 함께 무덤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전인

적인 존재로써 나오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그는 하늘에 있는 그

의 영혼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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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 있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었다.” ( 3 예언, 203,204)

    2000 년도 평신도  훈련 교재 시리즈  3 권 김대성 목사 저- (구원의

확신, 경건의 연습, 복음의 능력)  중 제 3 권 227 쪽- 복음의 능력을 보

면 여기에서 신(神)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본래 '바람'
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호흡'이나 '생명'이다. 실
제 이 말은 언제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하는 이성적인 존
재에게만 사용되며 '루아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전혀 사용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어 성경 (성서교재 간행사, 1991)에서
는 그 때가 되면 흙에서 온 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네 생명은 그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다. 만일 루아
흐 를 영혼으로 번역한다면 욥기 27 장 3 절의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루아흐)이 내 코에 있느니라 는
말씀에서 영혼이 코에 있다는 우스운 말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기
록되어 있고 같은 책 232 페이지에도 영혼/영이라는 말의 헬라어
'프뉴마'는 '숨','생기'를 의미한다. 프뉴마  라는 단어가 몸을 떠난
어떤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을 설명한 적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와 헬라어 단어 “프뉴

마” 가 하나님의 “영”에도 같은 단어로 쓰인다. 그러면 위의 인용문대로

사람에게 속한 “영”(루아흐/프뉴마)은 몸을 떠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

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그분들의 “영” (루아흐/푸뉴마)은

그분들에게서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은 심각

한 모순이다. 성경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 하나의 다른

개체가 아니다.  위에서 김대성 목사님이 표현한대로 영만 단독으로 스

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성령을 개체로 인정하여 세번째 하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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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이란 존재자는 영만 있는 유일 무이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 없이 형상만있는 무

능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삼위일체설은 영혼 불멸설, 강신술과 뿌리가 같으며 한 사람,

터툴리안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치료 봉사 417 [영문] 쪽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

원문: “The Bible shows us God in His high and holy place, not in a state

of inactivity, not in silence and solitude, but surrounded by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and thousands of thousands of holy beings, all waiting

to do His will. Through these messengers He is in active communication

with  every  part  of  His  dominion.  By  His  Spirit  He  is  everywhere

present. Through the agency of His Spirit and His angels He ministers to

the children of men.  Above the distractions of the earth He sits enthroned;

all things are open to His divine survey; and from His great  and calm

eternity He orders that which His providence sees best.” {MH 417.2}

 “성경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활동(無活動)상태에

계시거나 침묵과 고독에 잠겨 계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언제

나 기다리고 있는 천천 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분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통

치 영역과 활발한 교통을 나누고 계신다. 그분은 그의 영으로 그분은 그의 영으로 그분은 그의 영으로 그분은 그의 영으로         (By His(By His(By His(By His        

Spirit) Spirit) Spirit) Spirit)         어디든지 계신다어디든지 계신다어디든지 계신다어디든지 계신다        . 그의 영의 역사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

들에게 봉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좌정해 계

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계(眼界)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

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치료 417 영문)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시대의 소망을 읽으므로 선지자께서 무엇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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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문: “It is through the Spirit that Christ dwells in us; and the Spirit of

God, received  into the heart by faith if the beginning of the life eternal.”

(DA 388)

직역직역직역직역: : :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하나님의 영을하나님의 영을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1999 년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성령을 통해성령을 통해성령을 통해서 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하나님의 성령하나님의 성령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

다.” (소망, 上보급판  338)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적 진리를 기록자 자신들보다 더 분

명하게 깨달았다. 그 후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는 서기관과 바

리새인의 교리나 이미 죽은 현인들의 어록들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

의 새로운 계시로 대하였다.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

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

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요 14：17)고 한 그분을고 한 그분을고 한 그분을고 한 그분을

제자들은 바라보았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성령성령성령성령        ((((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영영영        ))))        으로으로으로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성령의 지성령의 지성령의 지

배배배배(*제 13 장 9 번 참조)를 받는 것이다.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

도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

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

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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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

할 수 있다.”   (소망 494-5 [영문], 下보급판  72-3 쪽/제 53 장) 

보혜사는 곧보혜사는 곧보혜사는 곧보혜사는 곧        - - - -         위로자라는 뜻위로자라는 뜻위로자라는 뜻위로자라는 뜻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

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

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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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

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

니라” (요 4:16-28)

예수님과 보혜사의 비교예수님과 보혜사의 비교예수님과 보혜사의 비교예수님과 보혜사의 비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함 (19 절) 세상이 저를 못 봄 (17 절)

너희는 나를 보리니(19 절) 너희는 저를 아나니 (17 절)

내가 너희 안에 (20 절)   너희 속에 (17 절)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18 절)  다른 보헤사를 너희에게 주사 (16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마 28:20)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16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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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보혜사의 조건 보혜사의 조건 보혜사의 조건 보혜사의 조건 - - - - 인성을 경험한 분이어야 함인성을 경험한 분이어야 함인성을 경험한 분이어야 함인성을 경험한 분이어야 함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분을 짓누를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는 그런 경험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분을 짓누를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는 그런 경험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분을 짓누를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는 그런 경험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분을 짓누를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는 그런 경험

을 가진 이들의 위로가 아무런 시험도 당해보지 않은 천사들의 위로나 도을 가진 이들의 위로가 아무런 시험도 당해보지 않은 천사들의 위로나 도을 가진 이들의 위로가 아무런 시험도 당해보지 않은 천사들의 위로나 도을 가진 이들의 위로가 아무런 시험도 당해보지 않은 천사들의 위로나 도

움과 비교할 수가 없었음움과 비교할 수가 없었음움과 비교할 수가 없었음움과 비교할 수가 없었음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당신을 억누를 때에 그분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분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사

랑과 정의(情誼) 속에서 거하였으나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

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  .  .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그들은 천사가 아니요그들은 천사가 아니요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 , , 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 . .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

역자였다역자였다역자였다역자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

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다. “그러나 합의하시

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

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출 32：32).  엘리야는 삼년 반

의 기근 동안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다. 그는 홀

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다.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

선 모든 천사들 위에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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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

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面

談)의 요지였다.” (소망 424-5[영문], 下보급판  233/제 46 장)

  같은 조건에서 모본이 되었던 분이 위로하고 힘을 줄 때 우리도 “기록

하였으되” 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수있다. 

   “  “  “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

은 하나도 없었다은 하나도 없었다은 하나도 없었다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의 탄생을 이유로 그분을 멸시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유년 시절에도 그분은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에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만일 그분이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

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 형

들에게 양보했더라면 그분은 완전한 모본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따

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죄

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어도 사단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분을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그분의 한 가지 대답은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이었다.” (소망 88[영문], 上보급판  67 쪽/제 9 장)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

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

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가진 인성가진 인성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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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것이 없다.” (소망 117[영문], 上보급판  90-1 쪽/제 12 장) 

2.   2.   2.   2.   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

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는다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는다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는다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

로 받아들이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

다. 그들은 그분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

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

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데, 마치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

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소망 327[영문], 上보급판  282 쪽/제 33 장)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신다. 악한 영

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

다다다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

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  (소망 823-4[영문], 下보급판  369 쪽/제 86 장)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

도의 놀라운 사랑이여!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시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시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시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시

는 신성이여는 신성이여는 신성이여는 신성이여!!!!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동정이 많으신 구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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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소망 269,[영문] 上보급판  228 쪽/제 27

장) 

  “예수께로 왔던 고통 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다.  그리하

여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더욱 알기를 갈망하였다. 하늘

이 가까이 임하여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위로가 그들과 계속적

으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임재하심 안에그분의 임재하심 안에그분의 임재하심 안에그분의 임재하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

였다.” (소망 254-5[영문], 上보급판  212-3 쪽/제 26 장)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의 해변에 모인

군중 이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각 시대를 내다보는각 시대를 내다보는각 시대를 내다보는각 시대를 내다보는

중에 그분은 감옥중에 그분은 감옥중에 그분은 감옥중에 그분은 감옥, , , , 재판소재판소재판소재판소, , , , 시험시험시험시험, , , , 고독고독고독고독, , , ,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

충성된 자들을 보셨다충성된 자들을 보셨다충성된 자들을 보셨다충성된 자들을 보셨다. 기쁨과 투쟁과 곤고의 갖가지 장면들이 그분 앞

에 펼쳐졌다. 주위에 모여 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분은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는 소망이요, 슬픔 중에서는 안위요,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

셨다.”  (소망 245[영문], 上보급판  205 쪽/제 25 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든 자와 불행한 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그분께서는 당그분께서는 당그분께서는 당

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타나타나타

나기를 원하신다나기를 원하신다나기를 원하신다나기를 원하신다.”  (소망 350-1[영문], 上보급판  304-5 쪽/제 37 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겨 주셨다. 그분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며 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지셨다.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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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라고 그분은 명하셨다.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나나나

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

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소망 821-2[영문], 보급판

下 367/제 86 장)

사람들은 이렇게 자상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되신 예수님을 옛날사람들은 이렇게 자상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되신 예수님을 옛날사람들은 이렇게 자상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되신 예수님을 옛날사람들은 이렇게 자상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되신 예수님을 옛날

이나 지금이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이나 지금이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이나 지금이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이나 지금이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

정하면서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1 천 8 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아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가난과 수고와 비

난이 따르는 의로운 사업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

지 않는다지 않는다지 않는다지 않는다.” (소망 55-6[영문], 上보급판  38-9 쪽/제 5 장)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 “? “? “나 좀 인정해 주라나 좀 인정해 주라나 좀 인정해 주라나 좀 인정해 주라.” .” .” .” 지금 이 순간에지금 이 순간에지금 이 순간에지금 이 순간에

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시는데 계속 다른 분만 기다릴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시는데 계속 다른 분만 기다릴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시는데 계속 다른 분만 기다릴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시는데 계속 다른 분만 기다릴

것인가것인가것인가것인가????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신

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해 하신다. 그분은 말할 수 없그분은 말할 수 없그분은 말할 수 없그분은 말할 수 없

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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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

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

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소망 191[영문], 上보급판  155 쪽/제 19

장) 

 이제 성만찬 예식 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제 성만찬 예식 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제 성만찬 예식 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제 성만찬 예식 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히 히 히 13:8)13:8)13:8)13:8)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

고 그 곳에 계신다.    그분은그분은그분은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 곳에 계신다그 곳에 계신다그 곳에 계신다그 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

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

여 그분은그분은그분은그분은 기다리신다.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

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

점점점점((((汚點汚點汚點汚點))))을 씻기를 열망하신다을 씻기를 열망하신다을 씻기를 열망하신다을 씻기를 열망하신다. . . . 

  합당치 못한 어떤 사람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라도 참석을 거부

하지 말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참석하여 그리스도를 개인

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당신의 임재로 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당신의 임재로 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당신의 임재로 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당신의 임재로 그들에게 활력을 주시는 것

은 그분께서 친히 지정하신 바로 이 의식들에서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

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그리스도께서는그리스도께서는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

려고 그 곳에 계신다려고 그 곳에 계신다려고 그 곳에 계신다려고 그 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

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

기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는 깨끗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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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다”는 말씀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비록 보이지비록 보이지비록 보이지

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

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

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요 14：27)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소망 656-9 下보급판  220-1 쪽)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때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곳에 계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때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곳에 계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때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곳에 계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때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곳에 계

신다신다신다신다

  “복음의 초청을 선택된 소수에게,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디서

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 문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그리스도께서 그그리스도께서 그그리스도께서 그

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

지와, 마음을 읽으시는 그분께 가납되는 예배를 계시하신다. 예수께서

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들에게는 우

물가의 여자에게 하신 것과 같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

신다.”  (소망 194[영문], 上보급판  158 쪽/제 19 장) 

3.   3.   3.   3.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과 예언

의 신에서 “또 다른 보혜사” 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 말씀

하여 주신다. 그 첫번째 이유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아담의 시대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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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자신의 신

성의 영으로 역사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를 구속하시고 어떻게 도

와야 할지 아시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류가 4

천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한결

같이 체험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대관식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부터 중보에 들어가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한편 그분은 지성소에서 아버지

의 보좌를 붙들고 그의 피로 탄원을 드리고 계신다.    인성을 체험해보지인성을 체험해보지인성을 체험해보지인성을 체험해보지

않았을 때의않았을 때의않았을 때의않았을 때의 신성의 영신성의 영신성의 영신성의 영((((성령성령성령성령))))과 인성을 체험한 그분의 영과 인성을 체험한 그분의 영과 인성을 체험한 그분의 영과 인성을 체험한 그분의 영((((성령성령성령성령))))이 다르다이 다르다이 다르다이 다르다

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돕고 위로하셔야 할지 아시는 분(그

리스도)으로 오시기에 “또 다른 보혜사” 라고 표현하셨다. 

  보혜사의 원어는 헬라어로 Parakletos 이며 뜻은 돕는자(Helper),  위

로자(Comforter),  상담자(Counselor),  간구자(Intercessor),  중보자

(Mediator),  또는 대언자(Advocate)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

면 하늘에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며 간구자, 중보자, 대언자이

시며 선악간에 쟁투에서는 미가엘 군장으로 앞장 서신다. 그리고 이 땅

에서는 구세주이시며,  임마누엘,  돕는자,  보혜사(위로자,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  그런데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14:16,26,15:26, 16:8)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이고 같은 단어 헬라

어로 파라클레토스(보혜사/위로자)가 인용되는 요한 일서 2:1 절에서는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면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게

두 분의 중보자를 갖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2 장 5 절에서 중보는 예수님

한 분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

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 .” 

  우리는 모든 교리를 “기록되었으되” 로 검증해야만하며 학자의 견해보

- 45 -



다 성경 말씀을 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은 예수님의 중보가 시작되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인성을 체험하신 신성의 영(그리스도의 영)이었다. 그리고

중보를 마치면서 그분의 영이 거두어지는 것이다.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

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그리스도께서는 하늘그리스도께서는 하늘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에서 간구에서 간구에서 간구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 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

하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

득하”였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무한하신 분무한하신 분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그그그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이 감화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

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

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

해마지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

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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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7, 13)고 말씀하셨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

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

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오순절  성령  강림오순절  성령  강림오순절  성령  강림(the  pentecostal(the  pentecostal(the  pentecostal(the  pentecostal

ououououttttpouring/pouring/pouring/pouring/직역 직역 직역 직역 : :  :  :  오순절의 부으심오순절의 부으심오순절의 부으심오순절의 부으심))))은은은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

늘의 통고늘의 통고늘의 통고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

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

다. (사도행적 37-9 [영문] 보급판 26-7 쪽)

  이렇게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오순절의 권능이

나타났고 또한 중보가 끝나면서 성령이 거두어지는 장면이 같은 세트의

下보급판 대쟁투  권 264 쪽에 과정이 이렇게 적혀있다. (쟁투 610, 보

下급판  264 쪽 ; 쟁투 613-4, 下보급판  267-8 쪽 참고)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

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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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

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쟁투 613[영

문], 下보급판  267 쪽)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

절당한 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쟁투 614[영문], 下보급판

268 쪽)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자체가 되어 약속하신대로 제자들에게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자체가 되어 약속하신대로 제자들에게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자체가 되어 약속하신대로 제자들에게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자체가 되어 약속하신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신 오순절의 예수님다시 임하신 오순절의 예수님다시 임하신 오순절의 예수님다시 임하신 오순절의 예수님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예

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희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엄숙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

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

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

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 24)고 하신 보증을 반복하였

다. 그들은 믿음의 손을 더욱더 높이 벌리고 힘 있는 논증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고 말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

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소망 833[영문], 보급

下판  377 쪽/제 8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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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은 중보자의 조건이며 역할이다. 예수님의 중

보 사업에 있어서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탄원을 올리시

는 한편 인간을 향해선 보혜사로서 죄를 이기게 하고 그분 자신의 임재

로 온 인류에게 그분을 향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이중 사역이다. 지금부터 중보자로서의 보혜사

되신 예수님을 선지자의 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4. 4. 4. 중보하시는 보혜사중보하시는 보혜사중보하시는 보혜사중보하시는 보혜사

원문원문원문원문:  :  :  :  “While Jesus ministers in the Sanctuary above He is still  by His

Spirit minister of the church on earth.” (DA 166)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분의 영으로 여전히 지상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분의 영으로 여전히 지상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분의 영으로 여전히 지상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분의 영으로 여전히 지상

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신다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신다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신다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신다.”.”.”.” (소망 166 영문) 

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

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

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

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

주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

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

는 한편 는 한편 는 한편 는 한편 당신의 성령당신의 성령당신의 성령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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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하신 약속은 성취된약속은 성취된약속은 성취된약속은 성취된

다다다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

지만 활력을 주는 활력을 주는 활력을 주는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그분의 임재그분의 임재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 . .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

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갈 것이니라”(히 4：14~16).  (소망 166, 上보급판  133-4 쪽)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

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

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

이다. (소망 152-3[영문], 上보급판  123 쪽) 

 성육신과 중보자로서의 보혜사성육신과 중보자로서의 보혜사성육신과 중보자로서의 보혜사성육신과 중보자로서의 보혜사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 문,  곧

영광의 문어귀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분께서 우

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

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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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롬 8:3).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

드신다드신다드신다드신다.  .  .  .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

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소망 311-2[영문], 上보급판  267 쪽/제 31

장)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 = = = 인성과 신성인성과 신성인성과 신성인성과 신성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

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

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I

AM)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4)고 말씀하신 분은 바

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자신을 스스로 있

는 자라고 선언하셨다. 베들레헴의 아기,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는 “육

신으로 나타난바 되”(딤전 3：16)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

나는(I AM) 선한 목자라”, “나는(I AM)…산 떡이”다, “내가(I AM)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 10：11, 6：51, 14：6; 마 28：18)라고 말씀하신다. 나는(I AM)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내니(I AM)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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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단의 품성

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는 굴욕의 길에서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대제사장

이 화려한 예복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봉사한 것

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그

리고 자신이 제물도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

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사 53：5)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

신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

멸에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

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신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

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經綸)을 우리에게 보증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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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

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

고 그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실 분은 바로 “인자”(사

9：6)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I AM)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양 척 사이에 손을 얹으신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

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히 7：26, 2：11)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

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

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안에 안긴다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안에 안긴다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안에 안긴다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안에 안긴다.

” (소망 24-6[영문],  上보급판  17-8 쪽/제 1 장)

우리들의 시련에 동참하여 고난을 동정하시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 우리들의 시련에 동참하여 고난을 동정하시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 우리들의 시련에 동참하여 고난을 동정하시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 우리들의 시련에 동참하여 고난을 동정하시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함으로 인성으로는 제인성으로는 제인성으로는 제인성으로는 제

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셨고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셨고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셨고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셨고,,,,

신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신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신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신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에게 상

기시키셨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연합

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자에게 동조하고 그를 위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에 있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은 인간

의 능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임한다.”  (소망 442[영문], 下보급판  27/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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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보혜사가 될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적혀있다. 사

람과의 교통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하

는 것은 신성이다.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

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그러므로 인성

을 취하지 않은 성령(님)은 보혜사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

들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

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

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

때문이다때문이다때문이다때문이다.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그리스도의 종들과 기별자들 역

시 그러하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고 하나님

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 이외의, 그리고 자신 이상의 능력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대리자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

다.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

이 된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

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

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신

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그리스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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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가 당신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를 초청하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소망 296-7[영문], 보급판

上 253 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 - - - -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성령의 교통하심성령의 교통하심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

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의 사자들의 봉

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

게 이르러 온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

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 , , , 당신의 신성당신의 신성당신의 신성당신의 신성

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 . .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사람과 하나님사람과 하나님사람과 하나님,  ,  ,  ,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소망

143[영문], 上보급판  114 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우리를 연합시키심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우리를 연합시키심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우리를 연합시키심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우리를 연합시키심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이다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이다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이다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진노의 잔을 쏟게 할 수 있으

시다. 그분은 우주에서 이 흑점을 일소해 버릴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그분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당신

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

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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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참소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

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

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

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

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3, 34) (소망

568[영문], 下보급판  136 쪽/제 62 장)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

기 위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기 위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기 위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기 위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도 그 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나 많은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

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

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살아나셨다”고 하

라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막고 로마의 인으로 인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

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

계신다. 그분이 살아 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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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

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닻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라.” (소망 794[영문], 下보급판  342 쪽/제 82 장)

인성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인성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인성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인성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중보 사역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중보 사역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중보 사역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중보 사역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산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충분

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

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정

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분은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다그분은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다그분은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다그분은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

20).  (소망 819[영문], 下보급판  363 쪽/제 86 장)

  아래 글을 보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는 구주께서 승천

후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지상에서는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이 중보하시면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다른 보혜사로 나타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

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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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

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

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

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

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 그 그분의 성령

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

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

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소망 809[영문], 下보급판  350 쪽/제

84 장)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장면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장면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장면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장면- - - - 구주의 취임식구주의 취임식구주의 취임식구주의 취임식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

복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 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搖祭)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

까이 나아가신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

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

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

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

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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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

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

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요 19：30, 17：24).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

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엡 1：6, 영문 참고).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

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시 85：10)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 1：6)라고 말씀하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

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

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거문

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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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요 20：17)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향 되어 돌아

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

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소망 834-5[영문], 下보급판  378-80 쪽/제 87 장)

 5.   5.   5.   5.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요한복음 14~16 장에서 예수님께서  Parakletos (보혜사, 위로자, 중

보자)에 대해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는 육체로 제자들에게 친히 임재하셨다. 그러나 장래에는 육신은 승천

하셔서 지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가시적 임재(육체의 현현)가

아닌 인성을 경험하신 신성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두번째 이유이다.

  “그분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분의 공생애를 위하여 선택된 제자들에

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고뇌를 보아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보아야 하였다. 조

만간 그분은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위로함이 없이그분은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위로함이 없이그분은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위로함이 없이그분은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위로함이 없이 그들을 세상에 직면

하도록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

와 불신으로 박해당할지를 알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  (소망 410-11[영문], 上보급판  364-5 쪽/제 45 장)

원문: “Not until they were deprived of His presence would they feel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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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of the Spirit, and then He would come. ” (DA 668) 

직역: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게 될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영의영의영의영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 그분께서그분께서그분께서그분께서 오실것이었다.””””

1999 1999 1999 1999 년판년판년판년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

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소망

669[영문], 下보급판  230-1 쪽/제 73 장 )

  위의 번역에서는 원래 “영의 필요”를 “성령의 필요” 로 잘못 번역하였고

“그분” 은 예수님이신데 “성령께서는”으로 잘못 번역 되어있다.  

 제자들이 영의 필요를 실감했을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직접 오셨다.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신성이신 예수님이시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

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던 것을 이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임재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이신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원문: “By the spirit  the  Saviour would be accessible to all. In this sense

He would be nearer to them than if He had not ascended on high.” (DA

669)

직역: “구주께서는 영으로 구주께서는 영으로 구주께서는 영으로 구주께서는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

이 계실 것이었다.”  

1999 년판: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

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

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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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장래를 아

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바다의 고독한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

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

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

다. 주께서는주께서는주께서는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

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그분은 친히 당신그분은 친히 당신그분은 친히 당신

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하신다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하신다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하신다의 임재로써 그들을 위로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대신 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에 당신의 사랑으

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계 1：18)라. 나를 위하여 희생한 생명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

도록 보존된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써 보혜사가보혜사가보혜사가보혜사가 보내지실 것이다. 상황들은 우

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어떤 상황도 어어떤 상황도 어어떤 상황도 어

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

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그분은그분은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소망 669-70[영

문], 下보급판  231 쪽/제 7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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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거듭 거듭 제자들에게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예수님께서는 거듭 거듭 제자들에게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예수님께서는 거듭 거듭 제자들에게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예수님께서는 거듭 거듭 제자들에게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

심심심심

원문:  “The  disciples  still  failed  to  understand  Christ's  words  in  their

spiritual sense, and again He explained His meaning. By the Spirit, He

said, He would manifest Himself to them.” (DA 670)

직역: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룰 깨닫지 못하

였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다시 그분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구주께구주께구주께구주께

서는 영으로 서는 영으로 서는 영으로 서는 영으로 그들에게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다.” 

1999 1999 1999 1999 년판년판년판년판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그리그리그리

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대는 더 이상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

할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유리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엡

3：18, 19)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업을 증거해야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주께서 지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하였다. 그러

나 그리스도의 굴욕과 죽음을 통해 제자들은 큰 시련과 실망을 맛보아

야 하였다. 이 경험 후에야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될 것이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약속하기를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게 하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소망 670[영문], 下보급판  232 쪽/

제 7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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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 이라고 표현해서 꼭 다른

분이 대리자로 오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대리자로 번역된

“His Representative”는 “그분의 대표” 또는 “그분의 표상”으로 번역해

야 맞는다. 사도행적 세로줄 구역(舊易)번역 49 쪽에도 representative

를 대표자로 번역 하였는데 최근 개정판에는 대리자 또는 대리인으로 번

역되었다. 대표자와 대리자는 언뜻 들으면 다 같은 의미 같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대표자는 본인 자신이 될 수 있으나 대리자 혹

은 대리인은 타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대표하는 것은

그의 티 없는 눈망울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어린아이의 눈망울

은 본인 자신의 신체로써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용된 시대의 소망과 같은 세트의 책 사도행적 25 쪽

을 보면 “그들은 하늘에 한 대표자(a Representative)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문: They knew that they had a Representative in heaven, an

advocate at the throne of God).”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한 대표자는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킨다. 역시 사도행적 233 쪽에서도 우리 인

간 도구들을 똑같은 “His Representative” 라고 적혀 있는데 “당신의 대

리자” 라고 번역하지 않고  “당신의 대표자” 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러일으켰던 것은 빛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그 광경 저편에는 그분의 눈만이 식별하신 무거운 그림자가 놓여 있었

다. 그분께서는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

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을 볼 때에 제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

게 한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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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 16：19, 20)고 하셨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

었다. 승천하신 후에는 친히 친히 친히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

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

아야 했다. 사단이 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단은 제자들이 속임을

당했으며 실망 당했다는 인상을 세상에 주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예수

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보

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

자들과 흑암의 왕국의 지도자들과 투쟁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보혜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시험

과 시련의 날들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욱 적합한 일

이 될 것이었다.” (소망 277[영문], 上보급판  235 쪽/제 28 장)

  위의 문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

제로 구 번역(세로줄)본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육체로육체로육체로육체로 친

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므

로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 되어 있다.

(소망 278 [영문], 보급판上 384 쪽) 

원문: “After His ascension He was to be absent in person; but through the

comforter He would still be with them, and they were not to spend their

time in mourning.” (DA 278)

  “육체로” 라는 단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가 아닌 신성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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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이 책에 인용된 시대의 소망 권 85 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날 이 세상에 육체로육체로육체로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이 그분을 대신하여 그

분의 왕국의 율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원문:  “Since Christ is not

now here in person they themselves will undertake to act in His stead, to

execute the law of His Kingdom. ”)  (소망 509 [영문])라고 기록되어 있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보혜사를  식별하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이르러  올때...”   (원문:
“When Christ was not  personally with them, and they failed to discern

the comforter.....”) (소망 277-8[영문]) 여기서 “몸소” 라는 단어가 “인

간의 형상을 입은 육체로” 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下같은책 권 231[영문 669] 쪽 셋 째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

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자주하신다.” (원문:

“The Holy Spirit is Christ's representative, but divested of the personality

of humanity, and independent thereof.”)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

게 된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이신데 인성을 벗어버리셨으므로

육체와는 별도로 자유롭다.”  라는 직역직역직역직역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분이 육체로 계실때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성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신성의 영으로 제약 없이 어느 곳에나 임재하

실 수 있는 보혜사가 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다음 문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육안

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계에는 그들이 믿는 대로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주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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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나라의 치리자 즉 법정과 병영

(兵營), 국회, 궁정, 시장(市場)의 치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

은 그분께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들을 통해서 통치하기

를 기대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이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왕국의 율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은 왕국의 건설이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었

다. 그분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행하기 위

해 현세적인 왕국을 자진해서 세우고 그들을 당신의 뜻의 해설자와 능

력의 대행자로 삼으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러나 그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

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 보좌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소망 509[영문], 下보급판  85 쪽/제 55 장)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  “  “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

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

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

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

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

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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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

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

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

서는 살아 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

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

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

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

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

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소망

801[영문], 下보급판  347 쪽/제 83 장)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절기 때면 밤에도 열어 두는 동

쪽 문으로 들어간다. 집들은 어둠과 적막에 싸여 있으나 그들은 떠오르

는 달빛에 의지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몇 시간을 보내시던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그

곳에서 저희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늦은 시간이

긴 하지만, 저희 주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제자들이 자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방문이 단단히 잠

긴 것을 안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다.

그저 조용할 뿐이다. 그들은 저희 이름을 댄다. 그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들이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저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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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들어가신다. 그리고는 어떤 정탐꾼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다시 잠

긴다. 

  여행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놀라운 흥분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방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두 여행자는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놀라

운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 때에 보라!

그들 앞에 다른 분다른 분다른 분다른 분이 서 계신다. 모든 사람의 눈은 그 낯선 사람에게 집

중된다. 아무도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문을 두드린 일이 없었다. 아무런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놀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

라서 당황한다. 그 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 주

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분명하고 똑똑

한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였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

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

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그분은 우그분은 우그분은 우

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

기를 바라신다기를 바라신다기를 바라신다기를 바라신다        . . . .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

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

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말씀하신다.   (소망

809[영문], 下보급판  348-9 쪽/제 8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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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7 7 7 7 장장장장    

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죄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

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직역직역직역직역: : : :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원문: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

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

다.”  (소망 671[영문], 下보급판  233 쪽/제 73 장)  *제 6 장 첫 부분에

서 신성의 삼위에 대한 설명 참조

  과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 지금

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리스도리스도리스도리스도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

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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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

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         그는 사람의 의

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

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소망 37-

8[영문], 上보급판  29 쪽/제 3 장)

죄로 인해 끊어진 교통을 연결시키는 예수님 죄로 인해 끊어진 교통을 연결시키는 예수님 죄로 인해 끊어진 교통을 연결시키는 예수님 죄로 인해 끊어진 교통을 연결시키는 예수님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엡 1：6) 우리를 받으

셨다.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

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가납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예수께예수께예수께

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을 둘

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

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소망 113[영문], 上보급판  86-7 쪽/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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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으

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밖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

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우리는 믿음으

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

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용서가용서가용서가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소

망 175 [영문], 上보급판  141-2 쪽/제 17 장)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됨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됨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됨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됨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케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

을 죄에서 깨끗케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독기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

고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

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

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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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사 1：5, 6)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그분의 임재는 죄인에

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

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

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2,  3)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소망

266[영문], 上보급판  224 쪽/제 27 장)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중풍병자를 멘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였

으나 헛수고였다.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

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였으며 지붕

을 뚫고 예수님의 발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

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당신에게 고정된 탄원하는 눈길

을 보셨다. 그분은 사정을 알아차리셨다. 그분은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셨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그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

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생명을 주는 구

주의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었다. 예수께서는 최

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그분이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

한 분이라한 분이라한 분이라한 분이라는는는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당신 앞

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

견하였다. 육체적 회복이 영적 치료에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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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

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

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        

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소망 269,270 [영문], 上보급판  226,228

쪽/제 27 장)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독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

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

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

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

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을 점령

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의의의        

를 믿음으로써 그를 믿음으로써 그를 믿음으로써 그를 믿음으로써 그        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 사랑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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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

할 것이다.” (소망 324[영문], 上보급판  280 쪽/제 33 장)

그리스도께서만이그리스도께서만이그리스도께서만이그리스도께서만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

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모든 사모든 사모든 사

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

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키셨도다”(사 53：6).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 우리

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

심을 당신께 벗어 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

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소망 328-9[영문], 上보급판  285 쪽/제 34

장)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 - - - - 예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으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

여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게 한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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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벽은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한 방벽은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한 방벽은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한 방벽은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사단은 사람의 원수요 파괴자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친구요 구원자로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

게 하는 모든 것을 계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

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니”(딤후 1：7)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영광－품성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부르사 “그 아들의 형상

을 본받게 하”(살후 2：14; 롬 8：29)려 하신다. 

  그리하여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

을 힘입어 의의 사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네

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고하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  (소망 341[영문], 上보급판  296-7 쪽/제 35 장)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음물리칠 수 없음물리칠 수 없음물리칠 수 없음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

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

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

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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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내가내가내가

없으면없으면없으면없으면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

칠 수 없다.”  (소망 676[영문], 下보급판  238 쪽/제 73 장)

죄인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죄인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죄인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죄인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러한 묘사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다.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이 사상을 맨 먼저 갖도록 하라. 잘

못한 자를 위하여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은 그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도

록 하라. 목자들로 주의 목장의 양떼들을 친절하게 돌보도록 하라. 그들

로 잘못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해 주도록 하라. 그

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그들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

일 1：9)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게 하라.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

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미 7：19)는 보증

이 있다. 

  교회는 죄인의 회개를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회

개한 사람을 불신의 어둠에서 인도해내서 믿음과 의의 빛 가운데로 들

어가게 하라. 그의 떨리는 손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도록 하라.

이와 같은 용서는 하늘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는 죄인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영

혼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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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명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파하

도록 하셨으나 제자들 자신은 한 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이름”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이름”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이름”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이름”(행

4：12)이다.” (소망 809[영문], 下보급판  351 쪽/제 84 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수 있음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수 있음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수 있음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수 있음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

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초청을 받아야만 하

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명백하게 전해져야 하였다. 온 예루살렘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 일어난

소름끼치는 사건들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소망 820-1[영문], 下보급판  365

쪽/제 8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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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8888 장장장장    

구속의 경륜은 몇 분이 세우셨나구속의 경륜은 몇 분이 세우셨나구속의 경륜은 몇 분이 세우셨나구속의 경륜은 몇 분이 세우셨나? ? ? ?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 슥 6:13 )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타락힐 것을 아시고 대비책을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타락힐 것을 아시고 대비책을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타락힐 것을 아시고 대비책을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타락힐 것을 아시고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세워놓으셨다세워놓으셨다세워놓으셨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事後考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알게 하신 그 비밀”(롬

16：25)의 계시였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

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

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

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로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3：16)었다. 

  루시퍼는 “내가…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 14：13, 14)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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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

(빌 2：6, 7)셨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예수께서는 아버지 예수께서는 아버지 예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

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주고 멸망해 가는 자

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王位)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소망 22-3[영문], 上보급판  14-5

쪽/제 1 장)

죄가  하나의 과학이 되었을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과 능력의 새 요죄가  하나의 과학이 되었을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과 능력의 새 요죄가  하나의 과학이 되었을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과 능력의 새 요죄가  하나의 과학이 되었을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과 능력의 새 요

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음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음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음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음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

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

명과 능력의 새 요소를 나누어주셔야만 하였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

구의 주민들을 일소하지나 않으실지 주목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

게 하신다면 사단은 하늘 존재들의 충성을 자기에게로 이끌려는 계획

을 실행에 옮길 참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상 용서는 불가

능하다고 선언했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면 사단은

자기의 비난이 진실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그는 언제

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의 반역을 하늘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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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보내셨다. 비록 이방 나라 각 지방에서 타락과 하나님께 대

한 멸시를 볼 수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길이 준비되었다. 사단이

승리할 듯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한 은혜

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

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

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때가 찼을 때에 구원의 경륜이구원의 경륜이구원의 경륜이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

를 세상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

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오직 그리스도밖에오직 그리스도밖에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

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

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소망 37-8[영

문], 上보급판  28-9 쪽/제 3 장)

아버지의 짝된 자는 독생자아버지의 짝된 자는 독생자아버지의 짝된 자는 독생자아버지의 짝된 자는 독생자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이시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

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요 10：14, 15)라고 그분께서는 말

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

내 짝된 자”내 짝된 자”내 짝된 자”내 짝된 자”        ((((        슥 슥 슥 슥         13131313        ：：：：        7)7)7)7)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 즉 그분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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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 사이

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분이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

랑하신다. 독자여,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소망 48[영문], 보

下급판  63 쪽/제 52 장)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심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심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심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심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가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

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아버지께서는 그아버지께서는 그아버지께서는 그        리스도와 맺은 언약리스도와 맺은 언약리스도와 맺은 언약리스도와 맺은 언약        을 비준하셨다. 곧 회개

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

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사

13：12)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소망

790[영문], 下보급판  339-40 쪽/제 82 장)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

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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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

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 아

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

회의에서 아버지와 그분 사이에아버지와 그분 사이에아버지와 그분 사이에아버지와 그분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소망

820[영문], 下보급판  364 쪽/제 86 쟝)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언약을 세우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언약을 세우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언약을 세우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언약을 세우

심심심심

  “그 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

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인다. 루시벨이 그 앞에

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

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 곳

에서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

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 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搖祭)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

까이 나아가신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아버지와 아들은아버지와 아들은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

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언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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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약을약을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

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

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분은 아버지께 그분은 아버지께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

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

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요 19：30, 17：24).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

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엡 1：6, 영문 참고).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

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시 85：10)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아버지께서는 당신아버지께서는 당신아버지께서는 당신

의 팔로 아들을의 팔로 아들을의 팔로 아들을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 1：6)라고 말씀하신다.” (소망 833-4[영문], 下보급판  378-9 쪽/

제 87 장)

아버지와 아들께 관계된 일들아버지와 아들께 관계된 일들아버지와 아들께 관계된 일들아버지와 아들께 관계된 일들

아버지께서 침례식에 나타나심아버지께서 침례식에 나타나심아버지께서 침례식에 나타나심아버지께서 침례식에 나타나심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분의 시선은 하늘

을 꿰뚫는 듯했다. 그분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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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를 잘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매어 둔

차꼬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

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

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

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 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

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異

像)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엄

숙함이 회중 위에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

했던 영광으로 빛났다.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

해서였다.  범죄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친히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하늘하늘하늘

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   (소망 111-2[영문], 上보급판  85-6 쪽/제 1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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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덮으셨고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덮으셨고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덮으셨고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덮으셨고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

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심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사단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당신의 아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신

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

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으며 하늘과 땅과의 교통은 그리스

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

양으로”(롬 8：3) 오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분이 전그분이 전그분이 전그분이 전

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교통하셨다교통하셨다교통하셨다.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

한 분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이 회복되었음이 드러났다.”  (소망 116[영문], 上보급판  89-90 쪽

/제 12 장)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심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심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심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심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

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었다. 그는 속이는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

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

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

스도의 지배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

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

이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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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단

4：17)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소망 129-30[영문], 보

上급판  101 쪽/)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

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으나 그

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 주셨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만물을그분은 아버지께서 만물을그분은 아버지께서 만물을그분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고 그의 손에 맡기셨고 그의 손에 맡기셨고 그의 손에 맡기셨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

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지상 생애에서 그분이 마

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의 하나는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

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소망 644-5[영문], 下보급판  210 쪽/

제 71 장)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

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불신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은 사마리아

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

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

었다. 성경 말씀이 위탁된 당신의 친 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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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 (소망 198[영문], 上보급판  162 쪽/제 20 장)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과 동일하게 신성하

고 같은 성격의 사업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

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격분하였다. 그들

이 이해한 대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하나님을 “자하나님을 “자하나님을 “자

기의 친아버지”기의 친아버지”기의 친아버지”기의 친아버지”(요 5：18)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언하신선언하신선언하신선언하신 것이었다.” (소망 207[영문], 上보급판  171 쪽/제 21 장)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고 아버지속에 생명이 있음 같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고 아버지속에 생명이 있음 같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고 아버지속에 생명이 있음 같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고 아버지속에 생명이 있음 같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심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심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심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빌 3：10; 롬 8：2).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성령그리스도의 성령그리스도의 성령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겸손한 나사렛 사람은 당신의 참되신 고결성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인

류보다 뛰어난 자로 죄와 수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천사들의 존경을 받

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하나님의 아들이요        , , , ,         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우주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분        임을 드러

내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망연(茫然)해 진다. 이제까지 그

분처럼 말하는 자는 없었으며 자신에 대하여 그와 같이 왕 같은 위엄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당신의 사명과 세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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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는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

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

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

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

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소망 209-

10[영문], 上보급판  174 쪽/제 21 장)

아들은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심아들은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심아들은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심아들은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심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

님께 대한 당신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또한 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

되게 일하신다되게 일하신다되게 일하신다되게 일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을 변호하셨다.  이제 제자들이 공

격을 받자 예수께서는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

들이 안식일에 행한 행위의 실례를 구약에서 찾아 상기시키셨다.” (소

망 284-5[영문], 上보급판  242 쪽/제 29 장)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그 교통을 통하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그 교통을 통하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그 교통을 통하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그 교통을 통하

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심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심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심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당신을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그분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당신의 아버지와당신의 아버지와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중단되지 않는 교통중단되지 않는 교통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기 위하여 쉼 없는 활동과 사람의 곤궁에 응하

는 생애에서 돌아서야 하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

약함을 나누어지심으로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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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데 이는 의무와 시련에 대비하

고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

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

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분은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히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

지께 상달되었다.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당신의 인성이당신의 인성이당신의 인성이, , , , 신성과 인성신성과 인성신성과 인성신성과 인성

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받으셨는데받으셨는데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

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소망 363[영문], 上보급판  316-7 쪽/제 38

장)

아버지의 사랑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아아버지의 사랑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아아버지의 사랑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아아버지의 사랑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아

올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올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올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올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

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므로모든 마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므로모든 마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므로모든 마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므로 그분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사 54：13)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셨다. 유대인들은 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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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였다는 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임

을 보이셨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

씀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

다다다다. 인류는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배운 자

들은 그분의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

에게서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선포하신 그분을 인식할 것이

었다.” (소망 387-8[영문], 上보급판  337-8 쪽/제 41 장)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됨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됨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됨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됨

  “그러나 이런 상징까지라도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갖는 특권

을 나타낼 수 없다. 예수께서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

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분의 생그분의 생그분의 생그분의 생애에는 아애에는 아애에는 아애에는 아

버지만 나타나셨다버지만 나타나셨다버지만 나타나셨다버지만 나타나셨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분은 당신을 에워싼 악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세상 앞에 서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

인 모든 기록은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

음 사랑은 식어 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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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하나가 과 더불어 하나가 과 더불어 하나가 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소망 389-90[영문], 上보급판  339-40

쪽/제 41 장)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  “  “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간에 영감을 받은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하셨다.” (소망 494[영문], 下보급판  72 쪽/제 53 장)

믿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짐믿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짐믿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짐믿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

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

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죽

음을 잠으로 묘사하신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

께 감추어지며께 감추어지며께 감추어지며께 감추어지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분 안에서 잠잘 것이다.

”  (소망 527[영문], 下보급판  100-1 쪽/제 58 장)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고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고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고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고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심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심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심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심

  “그리스도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신다. 신성하고 엄숙함이 참석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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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

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

씀하신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참람되다고 그분

을 비난한 바 있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으

로 그분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고 그분

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

버지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버지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버지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버지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

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기도로써 이적을 이루셨

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그리스도께서는 당신그리스도께서는 당신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아

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

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

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소망 535-6[영문],

下보급판  106-7 쪽/제 58 장)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심고통을 당하심고통을 당하심고통을 당하심

  “  “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천사들

은 구주의 고뇌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께서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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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인성이 몸서리치는 불가사의한 공포에 눌

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거문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분의 빛과 사랑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분의 빛과 사랑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분의 빛과 사랑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분의 빛과 사랑

과 영광의 광채를 거두시는 아버지과 영광의 광채를 거두시는 아버지과 영광의 광채를 거두시는 아버지과 영광의 광채를 거두시는 아버지를 말없는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

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더 잘 깨달을 것이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

에 따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 사업의 이 큰 위기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선과 악

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세 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

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천사들은 고통당하는 거룩하신 분의 고통을 덜

어 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에게 피

할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험에 처하고 신비

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 때에, 하늘이 열리며

폭풍이 몰아치는 그 위급한 시간의 흑암 가운데 한 빛이 비추었으며, 사

단이 떨어져 나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

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

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

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

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그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그분의 아버지그분의 아버지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큰 무리의 인류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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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때에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소망 693-4 [영문], 下보급판  250-1 쪽/제 74 장)

십자가 곁에서  함께하신 아버지십자가 곁에서  함께하신 아버지십자가 곁에서  함께하신 아버지십자가 곁에서  함께하신 아버지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하나님의 임재하나님의 임재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

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

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아버지께서는 아들아버지께서는 아들아버지께서는 아들

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하나님의 영광하나님의 영광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그그그

리스도리스도리스도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아버지의 임재하심아버지의 임재하심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

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당신의 아들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당신의 아들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당신의 아들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최후의 인간적인

고민을 가리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 한 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히지 않았

다.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분의 고소자들은 하늘의 인(印)에 주의하지 않았다. 조롱하던 군중들

이 고뇌의 긴 시간 내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나 이제 그분은 자비스

럽게도  하나님의  외투로  가려지셨다.”(소망  753-4[영문],  下보급판

308 쪽/제 7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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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의 주인되시는 두 분 안식일의 주인되시는 두 분 안식일의 주인되시는 두 분 안식일의 주인되시는 두 분 - - - -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아버지와 아들은아버지와 아들은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창 2：1)었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

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

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 38：7). 이

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에서 잠시 쉬셨으며,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 미

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웠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

님과 천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에서 흘러나오는 결과

임을 보았다. 예수께서 쉬신 이 날은 이런 광경들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그것은 “그의 공덕은 완전하고”,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신 32：4;  전 3：14)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행 3：

21)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

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사 66：23)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하나하나하나

님과 어린양님과 어린양님과 어린양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에게 즐거운 예배에게 즐거운 예배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소망  669-70[영문],

下보급판  320 쪽/제 80 장)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예수님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예수님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예수님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

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저희와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배 속에 함께

- 96 -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애써 감람산으로 올라오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기아버지의 보좌에 앉기아버지의 보좌에 앉기아버지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 가셨다. 그리

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그대

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그

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께

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

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

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계 1：

7; 살전 4：16; 마 25：31)라. 그 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

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

될 것이다.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소망 832[영문], 下보급판  376-7 쪽/제 87 장)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보증인이 되신 아들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보증인이 되신 아들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보증인이 되신 아들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보증인이 되신 아들

  “그 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

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

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하나님과 그분의 아들하나님과 그분의 아들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

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 곳

에서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

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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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 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搖祭)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

까이 나아가신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

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

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

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

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그분은 아버지께그분은 아버지께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

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

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요  19：30, 17：24).”

(소망 833-4[영문], 下보급판  378-9 쪽/제 87 장)

- 98 -



제제제제 9 9 9 9 장장장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이들증거한 이들증거한 이들증거한 이들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  “  “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異

像)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엄

숙함이 회중 위에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

했던 영광으로 빛났다.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이는이는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내 사랑하는 아들내 사랑하는 아들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

해서였다.  범죄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친히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하늘하늘하늘

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 (소망 112[영문],  上보급판  85-6 쪽/제 11 장)

백부장백부장백부장백부장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야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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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영감을 받은 말과 제사 제도의 상징

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방인

태생이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으

며,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영적 생애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

시로 한층 더 제외된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

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였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

야되심을 주장한 그분을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

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9)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

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소망 317[영문],  上보급판  273 쪽)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수

께서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내가 그니내가 그니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고 부르짖었다.”

(소망 714[영문], 下보급판  268 쪽/제 75 장)

    빌라도의 부인빌라도의 부인빌라도의 부인빌라도의 부인

  “지금이라도 빌라도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로

부터 온 기별이 그가 막 행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리

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녀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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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

았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

다. 그녀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소망 732[영문], 보

下급판  287-9 쪽/제 77 장)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본 세 사람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본 세 사람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본 세 사람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본 세 사람- - - - 로마 백부장로마 백부장로마 백부장로마 백부장,  ,  ,  ,  구레네구레네구레네구레네

사람 시몬 사람 시몬 사람 시몬 사람 시몬 , , , , 주님 곁에서 죽은 강도주님 곁에서 죽은 강도주님 곁에서 죽은 강도주님 곁에서 죽은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

었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걷히고 구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

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로마의 군인인 백부장로마의 군인인 백부장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

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 이방

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는 자기 영혼

의 수고한 것을 보게 되시리라는 증거가 다시 주어졌다. 예수께서 운명

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세 사람세 사람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구주의 십구주의 십구주의 십

자가를 지고 간 사람자가를 지고 간 사람자가를 지고 간 사람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십자가에 달려십자가에 달려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죽은 강도죽은 강도죽은 강도였다.”   (소망 770[영문], 下보급판  320-1 쪽/제 8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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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늘의 수행원들이 저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에 로마 군병들은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 동산

문으로 달려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들은 급히 도성으

로 달려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빌

라도에게로 가고 있었으나 그 보고가 유대 관원들에게 전해져서, 대제

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먼저 저희 앞에 데려오도록

했다.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

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

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

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하나님의 아들이셨고하나님의 아들이셨고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의 폐하(陛

下)시요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다.”  (소망

781[영문], 下보급판  331-2 쪽/제 81 장)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 

  “주일 중 첫날밤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가

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좁은 무덤 속에 갇혀

계셨다. 큰 돌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로마의 인은 떼 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 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하나님의 아들이 갇혀 있는 무덤을 영원히 인봉한 채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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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으며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생명의 생명의 생명의 왕왕왕왕((((원문원문원문원문::::생명의 왕생명의 왕생명의 왕생명의 왕

자자자자/Prince of Life)/Prince of Life)/Prince of Life)/Prince of Life)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천사는 하나님

의 갑옷을 입고 하늘 궁전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그의 길을 비춰 주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

이 되었더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그대들의 파수병의 힘이 어디 있는가? 일찍

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 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 용

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이 사자는이 사자는이 사자는이 사자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

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

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이여아들이여아들이여아들이여,  ,  ,  ,  나아오소서나아오소서나아오소서나아오소서.  .  .  .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

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아오실 때에 천

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

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소망 779-80[영문], 下보급판  331-2/

제 8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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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잇 선지자 자신화잇 선지자 자신화잇 선지자 자신화잇 선지자 자신::::

  화잇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 대신에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라

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쓴 것

은 그녀가 친히 하늘에 가서 모든 것을 계시로 보았기 때문이다.  소망

834-5[영문], 下보급판  379 쪽만 보아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수 없이 적혀있다.

“루시퍼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하나님과 그분의 아들하나님과 그분의 아들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회의”

“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안으시고”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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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0 10 10 10 장장장장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 즉 세번째 지위는 가브리엘 천사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 즉 세번째 지위는 가브리엘 천사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 즉 세번째 지위는 가브리엘 천사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가는 지위 즉 세번째 지위는 가브리엘 천사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가브리엘가브리엘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의 말은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

지고 왔을 때 그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그리스도)뿐이니라”(단 10：21)고 말하였다. 가브리엘가브리엘가브리엘가브리엘에 대하여 구주

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 1：1)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함께 된 종이니”(계 22：9)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 다음 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아들 다음 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아들 다음 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아들 다음 가는 영예로운 지위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죄된 인류에

게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소

망 99 쪽 [영문] 제 10 장)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하나님의 아들의 다음하나님의 아들의 다음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래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던 천사는 바로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계 1：3).”   (소망 234[영문], 上보급판  195

쪽/제 2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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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번째 지위는 원래 루스벨의 것이 었는데 루스벨이 범죄한 후 가브

리엘 천사로 바뀌었다. “살아남는 이들” 첫 페이지 첫번째 문장에서 이를

증명한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

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 살아남는 이들 13 쪽,

영문 )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루스벨은루스벨은루스벨은루스벨은     하나님과 아들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원 하나님과 아들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원 하나님과 아들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원 하나님과 아들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원

수 됨수 됨수 됨수 됨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가장 높임을 받던리스도에 버금가는 가장 높임을 받던리스도에 버금가는 가장 높임을 받던리스도에 버금가는 가장 높임을 받던

천사천사천사천사가 하늘 천사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

종하기를 거부한 것과, 이 반역 행위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

과, 그 결과로 반역한 무리가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그와 합세하여 크신

여호와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천사들도 추방당하였고, 또 이 타

락한 원수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원

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살아남는 이들 30 쪽,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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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1111 장 장 장 장 

성령을 주시는 분성령을 주시는 분성령을 주시는 분성령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가 구

주의 영광을 증거하였을 때 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니고데모와

의 회견시에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이었다. 요한은 “위로부터 오

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

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요 5：30)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

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

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히 1：9). 하늘 아버지하늘 아버지하늘 아버지하늘 아버지

께서 께서 께서 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성령을 한량없이 주성령을 한량없이 주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소망 180-1[영문], 上보급판  146 쪽

/18 장)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답하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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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

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소망 609[영문],  下보급판  173 쪽/제 66 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음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음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음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

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

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소망

280[영문], 上보급판  238 쪽/제 29 장)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만나인 성령을 주심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만나인 성령을 주심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만나인 성령을 주심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만나인 성령을 주심

  “유대인들은 모세를 만나를 준 자로 공경함으로, 도구에는 찬양을 돌

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고 부인하였다. 이제 동일

한 정신으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신 분을 거절

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가

운데 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하늘에서 내리

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다. 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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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하늘에서 온 참 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

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나하나하나하나

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 6：33)

고 말씀하셨다.” (소망 385-6[영문], 上보급판  335 쪽/제 41 장)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

하고 계심하고 계심하고 계심하고 계심

  “  “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 하에 주어진다. 주님의 약속을 믿

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

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

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

고 행하게“(빌 2：13)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

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

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

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

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소망 672[영문],  보

下급판  234 쪽/제 7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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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것은 그분의 성령것은 그분의 성령것은 그분의 성령((((직역직역직역직역::::그분의 영그분의 영그분의 영그분의 영/His Spirit)/His Spirit)/His Spirit)/His Spirit)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 사업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

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

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樹液)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

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

야 한다.” (소망 676[영문],  下보급판  239 쪽/제 73 장)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심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심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심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심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

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

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

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

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

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그분의 성령그분의 성령그분의 성령

((((직역직역직역직역::::그분의  영그분의  영그분의  영그분의  영/His  Spirit)/His  Spirit)/His  Spirit)/His  Spirit)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소망

805[영문],  下보급판  350 쪽/제 8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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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2 12 12 12 장 장 장 장 

예수님의 신성예수님의 신성예수님의 신성예수님의 신성

이제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달라진 복음을 살펴 볼 것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 5:17-18 

   “마침내 가야바는 그의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

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

하라하라하라하라.” .” .” .” 

  이런 요청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와 말

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

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

셨다. 그러나 그 요청은 민족의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

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하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하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하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하

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

언하셔야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

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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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써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네가 말하였느니라네가 말하였느니라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

수께서 덧붙여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

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

씀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 (소망 706-7 쪽 영문/ 제 75 장)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수

께서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고 부르짖었다.”

(소망 714 쪽 영문 / 下보급판  268 /제 75 장)

  성경과 예언의 신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정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

들이라고 주장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기 때문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신성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교

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

인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

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 당시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동일

시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성을

부인하는 참람된 자” 취급하는데 복음이 이만큼 변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 112 -



요 내 기뻐하는 자라”요 내 기뻐하는 자라”요 내 기뻐하는 자라”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그분을 영그분을 영그분을 영

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소망 112[영문] 보급판 85

쪽)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사단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당신의 아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신그는 예수의 신그는 예수의 신그는 예수의 신

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소망 116[영문],  보급판 89

쪽)  

  선지자께서는 위의 두 구절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선언하심

이 신성을 증거한 것이라고 확언하신다. 신실한 성경 학도는 말씀으로

확증을 얻고 능력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잘 알겠는가, 아니면 2000 년이 지난 지금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때

에 잘 알겠는가, 여부는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

제 부자 관계를 부인하고 다만 인류는 구원하는데 있어서의 사귐을 나타

내는 것으로 관계적인 상징의 표현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학적

논리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구로 시대의

소망 530 쪽(영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는 말씀을 인용하

는데 이 말씀의 원래 출처는 “사인즈 1919-2-13” 의 말씀이며 주해 복음

성경 신약 233 쪽 요한복음 1 장 4 절에 해당하는 주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요 요 요 요 1:4-1:4-1:4-1:4-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님 ((((요 요 요 요 10:18; 17:3)10:18; 17:3)10:18; 17:3)10:18; 17:3)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명시된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유독 하나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은 이 생명을 갖고 계

- 113 -



신다. 육의 생명은 각 사람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죽

지 않는 생명도 아니다. 이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힘을 갖고 있

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 그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빌려 오거나 다른 근

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닌 본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인간 속에 고유

하게 지니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인간은 이 생명을 노력해서 돈벌듯이 벌 수 있

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써 주시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

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 열

려있는 생명의 샘이다.” (사인즈 1912. 2. 13)

  대부분 이 전체 문장 가운데서 앞 부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유독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빌

려 오거나 다른 근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닌 본래의 생명이다.” 까지

만 인용하여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으로서 가지

고 있던 생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끝까지 이 문장을 살펴보면 선지

자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빌려오거나 다른 근원에서 가져온

생명이라고 비교하며 차별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오

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이 생명을이 생명을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인간도

이제 어디서 따오지도 않고 파생되지 않은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똑같이 갖게 되는데 이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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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언급한 두 말씀은 그리스도의 시작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요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 5:26)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영원하고 다른 근원에서 가져오지 않은 본래

의 생명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염소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원래적이고 빌려오지도 않고 파생되지도 않은 생

명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하나님의  아들)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원래적이고 빌려오지도  않고  파생되지도 않은  생명을   가지셨

다.  요한복음 5:26 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유한한 생명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

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 . . 그러나 그분은 주기그러나 그분은 주기그러나 그분은 주기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위하여 받으셨다위하여 받으셨다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

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

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

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 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

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혜(慈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

어지며 크신 시여자(施與者)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소

망 21 [영문]/제 1 장)

  사도행적 58 장 (영문 602 쪽)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

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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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3131313 장 장 장 장 

추가추가추가추가, , , , 삭제삭제삭제삭제되거나되거나되거나되거나, , , , 잘못 번역된잘못 번역된잘못 번역된잘못 번역된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영문과의 비교영문과의 비교영문과의 비교영문과의 비교))))

 

1  . . . .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나타나심   ⇨   나타나심   ⇨   나타나심   ⇨   나타나심   ⇨     편역편역편역편역  : : : :   성령이 강림  성령이 강림  성령이 강림  성령이 강림            

원문원문원문원문:::: “Mary  had  heard  of  the  manifestation at  the  Jordan,  at  His

baptism.” (DA 144 )

직역직역직역직역: “마리아는 그의 침례시 요단강에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

었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예수께서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성령이 강림성령이 강림성령이 강림성령이 강림하였

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이 나사렛에 전하여지자 매우 오랫동안 그

녀의 마음에 숨겨져 왔던 장면들이 그녀의 마음에 새롭게 떠올랐다. 모

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깊은 감동을 받

았다. 그녀는 요한의 출생 시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

다. 그리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의 관계가 그녀의 소망을 새롭게 불붙

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이상하게도 광야로 떠나셨다는 소식

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짓눌렸다.” ( 上소망 보급판  115 쪽) 

  “마리아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성령이 강림성령이 강림성령이 강림성령이 강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에서 원문을 살펴보면원문을 살펴보면원문을 살펴보면원문을 살펴보면, “, “, “, “성령”이라는 말은 없다성령”이라는 말은 없다성령”이라는 말은 없다성령”이라는 말은 없다. 

  무슨 나타나심이 있었는지 같은책, 영문 112 쪽/ 보급판 85 쪽 (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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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침례”)를 보면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다.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

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 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아버지의 영광의 빛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

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그분에그분에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 , ,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소망 112[영문], 上보급판  85 쪽/제 15 장)

  여기서 비둘기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표상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의 빛

줄기의 모양이었다.

2. 2. 2. 2.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그의 영으로    ⇨   편역그의 영으로    ⇨   편역그의 영으로    ⇨   편역그의 영으로    ⇨   편역        : : : :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당신의 성령을 통하여당신의 성령을 통하여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원문원문원문원문:::: “While Jesus ministers in the Sanctuary above, He is still  by His

Spirit the minister of the church on earth.” (DA 166) 

직역직역직역직역::::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여전히 지

상 교회를 섬기는 분이 되신다.”

1966 1966 1966 1966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그의 성령으그의 성령으그의 성령으

로로로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소망  1 권  215  쪽

(1966 년판)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

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

이니라”(히 7：25).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

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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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

들은 구주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당신의 성령을 통하여당신의 성령을 통하여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

가 되신다. 그분은 육안에서는 사라지시나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분께서는 당신보다 낮은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

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분의 임재는 아직도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

신다.” (소망 166, 上보급판 133-4 쪽)

“그의 영”은 예수님의 영임을 같은 책 제 15 上장 “혼인 잔치에서”   123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

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롬 8:9 절에 “만일 너희속에 하나님의 영이하나님의 영이하나님의 영이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그리스도의 영이그리스도의 영이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가 성령을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임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3.  3.  3.  3.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주의 영   ⇨  편역주의 영   ⇨  편역주의 영   ⇨  편역주의 영   ⇨  편역        : : : :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원문원문원문원문: “The water  of life,  the spiritual  life  which Christ  gives to every

thirsty soul, had begun to spring up in her heart. The spirit of the Lord

was working with her.” (DA 190)   

직역직역직역직역::::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

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주의 영주의 영주의 영주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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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999 1999 1999 년 년 년 년 판판판판::::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녀

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

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구약 성경의 “네 하

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

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15)는 약속

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였다. 빛은 이미 그

녀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

다. 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 上소망 보급판  154 쪽/

제 19 장)

  영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주님의 영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역사한 성령은 주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과 동

일한 것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

내심으르 입은 하나님의 일곱영이더라.” (계 5:6) 예수님은 온 땅에 두

루 편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4. 4. 4. 4.         구구구구        역역역역        : : : :         비둘기 같은 모양의 강림 비둘기 같은 모양의 강림 비둘기 같은 모양의 강림 비둘기 같은 모양의 강림         (1966 (1966 (1966 (1966         년판년판년판년판        ) ) ) )                  ⇨⇨⇨⇨                                    성령의 비둘기 같은성령의 비둘기 같은성령의 비둘기 같은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강림  강림  강림  

원문원문원문원문::::  “But the Baptist did not surrender his faith in Christ. The memory

of the voice from heaven and the descending dove, the spotless purity of

Jesu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had rested upon John as he came

into  the  Saviour's  presence,  and  the  testimony  of  the  prop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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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s,--all witnessed that Jesus of Nazareth was the Promised One.”

{DA 216.3}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

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 , , 예수의 흠 없

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

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였다.” ( 上소망 보급판  181 쪽/제 22 장)

  세로줄 번역 “시대의 소망” 1 권 293 쪽 (1966 년역)에 보면 “비둘기 같비둘기 같비둘기 같비둘기 같

은 모양의 강림은 모양의 강림은 모양의 강림은 모양의 강림” 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앞에서 본대로 비둘기 모양은 그

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의 적절한 표상 적절한 표상 적절한 표상 적절한 표상으로 아버지의 보좌에서 직

접 흘러나오는 빛줄기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은 원문에 없는 말인

데 마치 성령이 한 개체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것처럼 보인다.

5.  5.  5.  5.          구역구역구역구역        (1966 (1966 (1966 (1966         년판년판년판년판        ))))        에는 “육체로”가 있었으나 개정판에서 삭제됨에는 “육체로”가 있었으나 개정판에서 삭제됨에는 “육체로”가 있었으나 개정판에서 삭제됨에는 “육체로”가 있었으나 개정판에서 삭제됨        

원문원문원문원문::::  “When He should come forth from the tomb, their sorrow would be

turned to joy. After His ascension  He was to be absent in person; but

through the Comforter He would still be with them, and they were not to

spend their time in mourning. This was what Satan wanted. He desired

them to give the world the impression that they had been deceived and

disappointed; but by faith they were to look to the sanctuary above, where

Jesus was ministering for them; they were to open their hearts to the Holy

Spirit, His representative, and to rejoice in the light of His presence. Yet

days of temptation and trial would come, when they would be brought

into conflict with the rulers of this world, and the leaders of the kingdom

of darkness; when Christ was not personally with them, and they failed

to discern the Comforter, then it would be more fitting for them to fast.”

{DA 277.4}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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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것이었다. 승천하신 후에는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했다. 사단이 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단은 제자들

이 속임을 당했으며 실망 당했다는 인상을 세상에 주기를 바랐으나 그

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믿음으

로 바라보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

음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세

상의 통치자들과 흑암의 왕국의 지도자들과 투쟁하게 되며,  그리스도

께서 몸소 몸소 몸소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보혜사를 식별하지 못

하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욱

적합한 일이 될 것이었다.” (소망 277[영문], 上보급판  235 쪽/제 28 장)

  세로줄 번역 소망 1 권 (1966 년역) 384 쪽을 보면 “승천하신 후에 육육육육

체로체로체로체로 친히 계시지는 아니하나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

시고 그들은 슬퍼하는 중에 시간을 보내지 말것이다.” 라고 적혀있다. “

육체”로 계신것이 아니고 그분의 신성인 성령으로 보혜사(위로자)가 되

어 우리와 함께하시고 위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에 대해서 알려

면 그분의 성육신과 중보사업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는데 인성을 체험한

분만이 보혜사와 대언자가 되실 수 있다. 

6 . 6 . 6 . 6 .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그의 영  그의 영  그의 영  그의 영          ⇨  편역⇨  편역⇨  편역⇨  편역        : : : :         성령  성령  성령  성령          

원문원문원문원문:::: “Light comes to the soul through God's word, through His servants,

or  by  the  direct  agency  of  His  Spirit;  but  when  one  ray  of  light  is

disregarded, there is a partial benumbing of the spiritual perceptions, and

the second revealing of light is less clearly discerned.” (DA 322-323)   

직역직역직역직역: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또는 그의 영그의 영그의 영그의 영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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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역사로 영혼에게 임한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  “  “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것은 하나

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

을 인도하기 위하여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퍅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혹은 성령성령성령성령

의의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 上소망 보급판 권 278-

9/ 제 33 장 ) 

  안타깝게도 원문에서는 “그의 영”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한국어

번역 때 “성령”으로 바뀌어 버렸다. 

7. 7. 7. 7.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생명을 주는 영   ⇨  생명력을 주는 성령 생명을 주는 영   ⇨  생명력을 주는 성령 생명을 주는 영   ⇨  생명력을 주는 성령 생명을 주는 영   ⇨  생명력을 주는 성령             

원문원문원문원문:::: “The life-giving Spirit, flowing from the infinite fullness of God, is

the true manna.” (DA 385.5)   

직역직역직역직역::::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생명을 주는생명을 주는생명을 주는

영영영영이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생명생명생명

력을 주는 성령력을 주는 성령력을 주는 성령력을 주는 성령이시다.” (소망  385 [영문]  제 41 장/보급판 상권  3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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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성령  성령  성령  성령          ⇨  ⇨  ⇨  ⇨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영영영영        

원문원문원문원문::::        “It is through the Spirit that Christ dwells in us; and the Spirit of

God, received into the heart by faith, is the beginning of the life eternal.”

DA 388.1) 

직역직역직역직역:::: “ “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영으로영으로영으로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  :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성령성령성령을 통해서이

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하나님의 성령하나님의 성령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소망 보급판 상권 339/제 42 장)

  시대의 소망 수 많은 곳에서 원문에는 “영/Spirit”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성령”으로 번역 되어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그분의 영에 의해서이며 그분의 육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은

어린 아이도 알 것이다. 누구를 사랑할 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

과 마음으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사

이에도 똑같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인 존재로서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독립된 개체를

가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해복음 성경 신약 142 쪽 요한복음 1 :

1-3 절 주해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

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리고

같은 책 176 쪽, 요 17: 2-3 절 주해를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심과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

하게 말하고 있다... 그분들 각자의 개성과 개체가 각각임이 나타나 있

다.” 우리도 강신술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떤 존재자가 영과 육을 가지

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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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9. 9.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          

⇨ ⇨ ⇨ ⇨                     편역편역편역편역        : : : :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받는 것 받는 것 받는 것         ((((        성령을 두번 추가 함성령을 두번 추가 함성령을 두번 추가 함성령을 두번 추가 함        )  )  )  )          

원문원문원문원문: : : : “The only way in which we can gain a more perfect apprehension

of  truth  is  by keeping  the  heart  tender  and  subdued  by  the Spirit  of

Christ.” DA 494

직역직역직역직역: : : :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부드럽

게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에그리스도의 영에그리스도의 영에그리스도의 영에 복종하는 것이다.”

1966 1966 1966 1966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을그리스도의 성령을그리스도의 성령을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망 2

권 297 쪽/1966 년판)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 : :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그리스도의 성령으로그리스도의 성령으로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 下소망 보급판  권 73 쪽/제 53 장 )

  이렇게 옛날 번역이 원문과 가깝게 번역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개정판에 제시되

어 있다. 

  그러나 정로의 계단 영문 75 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

게 거하시는 것을 설명한다. “Henceforth through the Spirit, Christ was

to abide continually in the hearts of His children. Their union with Him

was closer than when He was personally with them. The light, and love,

and power of the indwelling Christ shone out through them, so that men,

beholding, "marveled; and they took knowledge of  them, that they had

been with Jesus." Acts 4:13.  {SC 74.1} 

직역직역직역직역::::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영으로영으로영으로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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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그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내재내재내재내재        ((((        在在在在        ))))        하하하하        

신 그리스도신 그리스도신 그리스도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비치었으므로 사람

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행 4:13) 알았다.” (정로 74 영문)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육체로 지상에 계실 때 보다

우리에게 더욱 가깝고 유리한 것이 분명하다.

10. 10. 10. 10.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   ⇨   ⇨   ⇨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원문 원문 원문 원문 1 :1 :1 :1 : “By the Spirit the Saviour would be accessible to all.” (DA 669)

직역직역직역직역: “: “: “: “구주께서는 영으로영으로영으로영으로 모두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계

실 것이었다.” 

1966 1966 1966 1966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구주께서는 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

다.” (소망 3 권 169/1966 년판)

1999 1999 1999 1999 년 판 년 판 년 판 년 판 : “: “: “: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성령을 통해성령을 통해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

었다. ( 下소망 보급판 권 231 쪽/제 73 장 )

원문  원문  원문  원문  2:2:2:2: “By the Spirit, He said He would manifest Himself to them.”

(DA 670)

직역직역직역직역::::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

하셨다.” 

1966 1966 1966 1966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성령으로 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다.” (소망 3 권 161 쪽/1966 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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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  :  :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성령을 통하여성령을 통하여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

다고 말씀하셨다.”  ( 下소망 보급판 권 197 쪽/제 73 장 )

   위의 두 곳을 보면 모두 영에 의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라고 번역함으

로써 마치 다른 이를 통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분 자

신의 영”임을 알 수 있다.

11. 11. 11. 11.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그분 그분 그분 그분         ((((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  )  )  )          ⇨  ⇨  ⇨  ⇨          편역편역편역편역        :  :  :  :          성령 성령 성령 성령         

원문원문원문원문:::: “ “ “ “Before  this  the Spirit  had  been  in  the  worl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ork of redemption He had been moving upon men's

hearts. But while Christ was on earth, the disciples had desired no other

helper. Not until they were deprived of His presence would they feel their

need of the Spirit, and then He would come.” (DA 669)

직역직역직역직역: “이전에도 영은영은영은영은 세상에 있었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 때

부터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

상에 계실 동안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다른 보혜사다른 보혜사다른 보혜사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영의 영의 영의 영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

에 그분은그분은그분은그분은 오실 것이었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이전에도 성령성령성령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 사업이 시작

된 바로 그 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나 그

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성령의 필요를성령의 필요를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성령성령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 下소망 보급판  231

쪽 /제 73 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

르기까지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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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는 신약에 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소망 799

쪽 영문/ 下보급판 소망  345 쪽) 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구약에 존재했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분도 그리스도이

시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보혜사도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하다.

12. 12. 12. 12.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         ((((        이것이것이것이것        )  )  )  )          ⇨ ⇨ ⇨ ⇨                     편역편역편역편역        :  :  :  :          성령은 갱생시키는성령은 갱생시키는성령은 갱생시키는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 주선자 주선자 주선자         ((((        이분이분이분이분        ))))        

원문원문원문원문:::: “The Holy Spirit was the highest of all gifts that He could solicit

from His Father for the exaltation of His people.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DA 671) 

직역직역직역직역: “: “: “: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영은 갱생시키는 매개체갱생시키는 매개체갱생시키는 매개체갱생시키는 매개체

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

이 없을 것이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

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이분이이분이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

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 下소망 보급판  233 쪽)

  만일 성령이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하나의 신이라면 “이것”이라고 지

칭하면 안된다. 인간에게도 인격 모독인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신성모독

이며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선지자께서 정말 성령이 다른 개체의 “

성령님”이라면 “without this” 대신 “without Him” 이라고 썼어야 마땅

하다. 선지자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것”이면 그냥 “이것”으로 받아들이

는 것이 충실한 성경 학도의 취할 태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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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3. 13.         직역 직역 직역 직역         A: A: A: A:         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        , , , ,         그분의 생명의 생명력  그분의 생명의 생명력  그분의 생명의 생명력  그분의 생명의 생명력          ⇨   ⇨   ⇨   ⇨           

                        편역 편역 편역 편역         A: A: A: A: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        

직역 직역 직역 직역         B: B: B: B:         그것의 최고의 힘을 발휘  그것의 최고의 힘을 발휘  그것의 최고의 힘을 발휘  그것의 최고의 힘을 발휘          ⇨  편역 ⇨  편역 ⇨  편역 ⇨  편역         B: B: B: B:         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        

원문원문원문원문::::     “Christ gives them the  breath of His own spirit, the life of His

own life. The Holy Spirit puts forth its highest energies to work in heart

and mind.” (DA 827)

직역직역직역직역::::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그분 자신의 영의 호흡, 곧 그분의 생명의 생명생명의 생명생명의 생명생명의 생명

력력력력을 그들에게 주신다. 성령은 그것의 최고의 힘을그것의 최고의 힘을그것의 최고의 힘을그것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여 마음과 정

신에게 역사한다.”  

1966 1966 1966 1966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소유하신 영의 호흡과당신이 친히 소유하신 영의 호흡과당신이 친히 소유하신 영의 호흡과당신이 친히 소유하신 영의 호흡과 당신

이 가지신 생명의 활력을 저들에게 주신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에 일하시려고 그그그그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다함

이 없는 하늘의 비축물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당신 자신당신 자신당신 자신

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신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여 그분의 그분의 그분의 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

으로써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下소망 보급판  373 쪽/

제 86 장)

  위에서 보면 당신이 친히 소유하신 영의 호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

고 당신이 친히 소유하신 생명의 활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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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는데 다른 영의 도움을 받고자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이 비참한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생애하시다가 온 인류의 죄

짐을 지고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친히 인성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

시는 구속의 과학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성령은 그

분이 친히 소유하신 영이고 그분과 동일시 할 때는 인격/신격으로 표현

하지만, 영의 역할이나 작용을 설명할 때는 “what(무엇)” “which(어느)

” “this(이것)” “it(그것)” 로 쓰셨다. 그리므로 성령은 다른 세번째 존재

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속한 영임을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하셨다. 

14. 14. 14. 14.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그의 아버지   ⇨   편역그의 아버지   ⇨   편역그의 아버지   ⇨   편역그의 아버지   ⇨   편역        : : : :         하늘 아버지 혹은 아버지하늘 아버지 혹은 아버지하늘 아버지 혹은 아버지하늘 아버지 혹은 아버지        

“그분은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직역 직역 직역 직역 ::::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

를를를를 기쁘게 하고 명예롭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소망

74 [영문]/제 7 장)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시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

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직역직역직역직역::::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게 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

서는 하늘 아버지하늘 아버지하늘 아버지하늘 아버지((((직역직역직역직역::::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는

한편 당신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

드는 그런 처지에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소망 125 [영문]/제

13 장)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직역직역직역직역::::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후의 일이었다.” (소망 507[영문]/제 5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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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아버 아버 아버 아버지지지지((((직역직역직역직역::::그의 아버그의 아버그의 아버그의 아버

지지지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기도

로써 이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

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직역직역직역직역::::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

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소망 536[영문]/제 58 장)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의 몇 문장과 같

이 원문에 “His Father/그의 아버지” 라고 쓰여있는 것이 “하늘 아버지”

혹은 “아버지”로 편역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희

미하게 보인다. 

15.15.15.15.    직역직역직역직역        : : : :         하늘의 왕자 ⇨  편역하늘의 왕자 ⇨  편역하늘의 왕자 ⇨  편역하늘의 왕자 ⇨  편역        : : : :         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        

원문 원문 원문 원문 A:A:A:A: “The Prince of heaven was among His people. The greatest gift

of God had been given to the world.” (DA 277)

직역직역직역직역:::: ““““하늘의 왕자하늘의 왕자하늘의 왕자하늘의 왕자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

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

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소망 277 쪽/영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B:  B:  B:  B:  “The Prince of heaven was called Beelzebub, and His disciples

will be misrepresented in like manner.”  (DA 355.4)

직역직역직역직역:::: “ “ “ “하늘의 왕자하늘의 왕자하늘의 왕자하늘의 왕자께서 바알세불이라 불렸으니, 그 제자들도 그런 모

양으로 곡해될 것이다.”

1999 1999 1999 1999 년 판년 판년 판년 판::::  “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하늘의 임금이 바알세불이라 불렸으니, 그 제자들도 그

런 모양으로 곡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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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부  록 부  록 

사진 사진 사진 사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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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사진 사진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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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사진 사진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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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들은 1898 년 출판된 시대의 소망책의 사진들이며-신성의 삼

인칭-third person of the Godhead-이 소문자로 출판된 증거물이다.

사진 사진 사진 사진 1. 1. 1. 1. 1898 년 출판된 증거

사진사진사진사진 2.  2.  2.  2.  하단 마지막 줄과 사진 사진 사진 사진 3.3.3.3. 상단 첫줄을 보면 “third personthird personthird personthird person of

the Godhead”이 소문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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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acts321.org

sskucy@gmail.com

010-5961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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